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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re is little known about teachers' self-efficacy in health teachers even though over 75% of Korean 
health teachers have offered school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in Korean health teach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school nurses from 474 schools such as 236 elementary schools, 140 middle 
schools and 98 high schools in Seoul with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The associations among school 
characteristics, health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teachers' self-efficacy were examined by ANOVA (Anlaysis 
of variable). To identify the possible predictors of teachers' self-efficacy,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was 
performed. 

Results: Two factors, school stage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and types of school (public or private 
schoo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Teachers' self-efficacy of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middle and high schools. Health teachers in private school 
had significantly higher teaching self-efficacy than ones in public school. 

Conclusion: Given the fact that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and private school had higher teachers' self- 
efficacy, an intervention to strengthen teachers' self-efficacy of health teachers in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ones in public school is required to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learn good health behaviors.

Key Words: Health teacher, School health education, Teachers' self-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담

당하는 유일한 보건인력 담당자로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서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역할은 보건수업 

수행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학교 보건교육은 급성 

감염병의 감소와 만성질병의 증가, 신종 감염병의 출현, 아동 ․
청소년의 안전사고 증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윤순녕 등, 201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비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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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보건교사에 의해 수행되었던 보건교육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5-6학

년을 대상으로 17차 시 이상 보건수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

록 하였으며, 중 ․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이수를 통하여 보

건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렇게 

정기적 형태의 보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뤄지게 된 것은 학

생과 교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최적의 건강상태에서 학습을 할 경우 

높은 학업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였

다. 결과적으로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보건의료자로서의 역

할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 수행을 통한 교육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평생건강을 위한 자기건강관

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인력

이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보건교사의 정기적 혹은 비정

기적 형태의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행위 습득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효과적인 학업성취에 있어 중요한 요

인이 교사 효능감인데, 교육자의 교사효능감(teachers' self- 

efficacy)이란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믿음 혹은 판단을 의미한다(Ashton 

& Webb, 1986; Gibson & Dembo, 1984; Tschannen- 

Moran & Woolfolk Hoy, 2001). 비록 교사효능감이 학생의 

학습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교

수행동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Erdem & Demirel, 2007; Tschannen- 

Moran & Woolfolk-Hoy, 2001).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지식

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교사효능감이 낮다면 동기부여가 이

뤄지지 않아서 충분한 교육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에, 교

사효능감이 높은 교육자는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llinder, 1994; Guskey, 1988). 또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

육자는 어려운 수업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수

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방법과 매체를 사용하고 개

발함에 있어서 좀더 개방적인 경향을 보였다(Allinder, 1994; 

Guskey, 1988;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최근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보건교사는 보건수업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

여 학생들이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배양하고 바람

직한 건강행위를 습득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김근곤 등, 

2011). 이렇듯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질 높은 교수행동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에게서 

긍정적 교육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사효능감과 학생의 학업성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

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은 크게 ‘교사 수준의 변수: 학생 ․ 학부모

․ 동료 ․ 학교장의 인식, 업무량, 교사의 성별 ․ 학력 ․ 교직경력’

과 ‘학교 수준의 변수: 동료교사간의 협동, 교장의 리더십, 학

교규모, 학교 소재지, 학교급’으로 나눌 수 있다(박정주, 2010; 

이혜미, 2007). 먼저 일반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교사 수준의 변수로 높은 교직경력(이수진 등, 2010; 이재숙과 

이형실, 2009; Ross et al., 1996; Wolters & Daugherty, 

2007)과 높은 학력(이수진 등, 2010)이 높은 교사효능감과 유

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학생 ․ 학부모 ․ 동료

․ 학교장의 인식과 업무량에 따른 교사효능감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을 살펴본 김

근곤 등(2011)의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에 따

라서 교사효능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록 학교수준의 

변수와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지

만,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수준의 변수와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

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Wolters & 

Daugherty, 2007), 학교설립유형에 따라서 일반교사의 교사

효능감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은, 2010; 이수

진,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일반 교과목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정기

적 학교보건교육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

감에 대한 연구는 김근곤 등(2011)의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교

사효능감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 1편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 ‘연령, 학력, 교직경력’ 등의 교사수준의 변수와 ‘학교급, 학

교설립유형’ 등의 학교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보건교사의 교

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교과목은 학생들의 입시 혹은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지 않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건교육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진행할 때 무기력

함과 업무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박현주, 2010). 

하지만 이런 취약한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직원

의 평생건강을 위한 초석을 보건교육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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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교사의 신념과 교사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모든 보건교사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정

기적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들

의 약 75%가 비정기적 형태의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박현주, 2010),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

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

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과 

교사 특성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 교사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보건교사의 교사

효능감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

성을 파악한다.

서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의 차

이를 파악한다. 

서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

성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다.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규명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

능감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단면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에 등록된 1,268개(특수학교 제외)의 학교(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포함)가 모집단으로, 초등학교 586개, 중

학교 374개,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08개로 구성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를 학교급별로 계층을 만들어 각 계층별로 50%

에 해당하는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으며(초등학교 268개, 

중학교 161개, 고등학교 136개), 18학급 이하의 학교(초등학

교 51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36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

였다. 18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학교 보건교사는 중 ․ 대규모학교 보건교사

에 비해서 5~6학년의 학급수가 작아 법적 수업시수가 적기 때

문에 보건교육에 대한 시간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총 704개의 학교가 표본으로 추출되었고 선

정된 학교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며, 선정된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

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이 중 490명이 회신하여 68.6%의 회

수율을 보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16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474개교(초등학교 236개교, 중학교 140개교, 고등학교 98개

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는 교육학 박사수료 1인과 간호학 교수 2인으로 구

성된 연구팀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일반교사를 대상으

로 교사효능감 영향요인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특성, 보건교사의 특성, 교사효능감’ 3개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학교 특성’에 대한 질문은 학교설립유형(국립 ․ 공립

․ 사립), 학급규모(단위학교의 학습수)에 대해 조사하였고, 

‘보건교사의 특성’에 대한 질문은 보건교사의 연령, 학력, 교

직경력, 보건교사 이전의 병원 간호사경력, 고용상태, 주당 

보건교육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교사

효능감(teachers' self-efficacy)을 측정하기 위해 Schwarzer, 

Schmitz와 Daytner (1999)가 교사의 자아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Likert 4점 척도로서 전혀 자신 없음(1

점), 자신 없음(2점), 자신 있음(3점), 매우 자신 있음(4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1명의 보건교육 관련 전문가와 2명의 간호학교수가 번안

을 했으며, 번역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영문판 교사효능감 도

구(Schwarzer et al., 1999)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② 한국

어로 번역된 교사효능감 도구를 다시 영문으로 재번역하였다; 

③ 영문으로 재번역된 도구와 도구의 영어 원문을 연구진 회

의를 통해 서로 비교하였다; ⑤ 잘못 번역된 2개의 문항에 대

해서 다시 ①-③의 과정을 거쳤다; ⑥ 10문항에 대해 최종적

으로 번역이 완료된 이후 연구진 회의를 거쳐 도구를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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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 및 보건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항 목 구 분 n (%)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6 (49.8)
140 (29.5)
 98 (20.7)

학교 특성 학교설립유형 국 ․ 공립
사립

365 (78.0)
103 (22.0)

학급수 18학급 미만
18~36학급 미만
36학급 이상

45 (9.5)
257 (54.5)
170 (36.0)

보건교사
특성

연령 40세 미만
40~49세
50세 이상

125 (26.4)
164 (34.6)
185 (39.0)

학력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77 (16.3)
293 (62.1)
102 (21.6)

교직경력 10년 미만
10~25년 미만
25년 이상

151 (31.9)
182 (38.4)
141 (29.7)

간호사 경력 3년 미만
3년 이상

245 (51.7)
229 (48.3)

고용상태 정규직
기간제

428 (88.6)
 53 (11.4)

주당 보건수업 
시수

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14시간

180 (39.6)
132 (29.1)
142 (31.3)

였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76에서 .82로 조사되

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

bach's ⍺=.85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초 ․ 중 ․ 고등학교의 특성과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초 ․ 중 ․ 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사후 검정(Bonferroni test)을 실시하였다.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서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Bonfer-

roni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

능감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ANCOV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1. 학교 및 보건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 ․ 고등학교가 각각 

29.5%, 20.7%를 차지하였다<표 1>.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국 ․ 공립학교의 비율이 78.0%를 차지하여 사립학교

에 비해서 국 ․ 공립학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학급 규모

에 있어서 18~36학급 미만 학교는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6학급 이상의 중 ․ 대규모학급 학교가 전체 조사 대

상 학교의 36.0%, 18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비율은 9.5%

를 차지하였다. 

서울 지역 보건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2/3 이상의 보건교

사가 40세 이상, 대졸의 학력수준,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교사 이전에 병원에서의 간호사 임

상경력은 3년 미만인 경우가 51.7%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보건

교사가 88.6%를 차지하였다. 주당 보건수업 시수는 3시간 미만 

39.6%, 3~6시간 미만 29.1%, 6~14시간 31.3%를 차지하였다. 

2. 초 ․중 ․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문항에 대한 평

균의 범위는 2.36~3.09점(4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

를 보였다<표 2>. 교사효능감에 관한 10문항 중에서 초 ․ 중 ․
고등학교별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문항은 “보건교육 실시

를 방해하는 제약점(예: 예산 축소나 행정적인 문제점 등)이 

있을 때에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여 계속 보건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문항으로, 초등학교 보건교

사 2.59±0.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중학교 2.41 

±0.62점, 고등학교 2.31±0.62점으로 각 학교급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학교급,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49),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

사효능감이 27.51±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학

교 보건교사의 효능감 26.92±4.04,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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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 ․ 중 ․ 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문항
초a 중b 고c

F p
M±SD M±SD M±SD

말을 잘 안듣는 학생들에게도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
다고 자신한다.

2.54±0.58 2.47±0.59 2.40±0.64 2.08 .126

보건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74±0.56 2.76±0.55 2.65±0.59 1.23 .292

내가 아주 열심히만 한다면, 말을 잘 안듣는 학생도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66±0.58 2.61±0.55 2.57±0.66 1.00 .368

교육경력과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다룰 수 있
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01±0.58 3.00±0.54 2.98±0.54 0.09 .911

수업 중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침착함
을 유지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88±0.58 2.81±0.59 2.79±0.56 1.13 .323

비록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학생들의 요구에 잘 반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2.84±0.55 2.73±0.59 2.76±0.56 1.96 .142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학생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9±0.52 3.02±0.57 3.00±0.54 1.37 .255

보건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제약점 (예: 예산 축소나 행정적인 문제
점 등)이 있을 때에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여 계속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2.59±0.66 2.41±0.62 2.31±0.62 7.60 .001
a＞b＞c1)

나는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2.61±0.61 2.65±0.63 2.48±0.61 2.19 .113

동료교사들이 혁신적인 (새로운) 교육방법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
라볼 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2.50±0.66 2.47±0.66 2.36±0.62 1.55 .214

1)Bonferroni test.

사효능감 26.41±3.61점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 ․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감소하였

으며,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고등학교 보건교사

의 교사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 공 ․
사립의 학교설립유형과 학급수에 따른 교사효능감에는 별다

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의 특성중에서 학력, 교직경력, 간호사경력에 따

른 교사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건교

사의 연령, 고용상태와 주당 보건수업 시수에 따른 교사효능

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의 학력

의 경우 보건교사가 전문대/대졸의 학력일 경우 26.92±3.75

점, 대학원 졸업일 경우 27.81±4.04점으로서 보건교사의 학

력수준과 보건교사의 효능감은 정적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40). 또한 보건교사의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26.60±3.69점, 10~25년 미만인 경우 27.0±3.66점, 25

년 이상인 경우 27.80±4.08점으로 교직경력이 증가할수록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증가하였으며, 10년 미만의 교직경

력을 가진 보건교사보다 2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보건교

사의 교사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27). 

보건교사의 간호사 경력은 교사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26.67 

±3.69점, 간호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27.51±3.92점을 

보였다(p=.019). 

4.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유의미하게 관

련있는 요인은 학교급(초 ․ 중 ․ 고등학교)과 학교 설립유형(국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학급수와 

보건교사의 특성요인(연령, 학력, 교직경력, 간호사경력, 고

용상태, 주당 보건수업 시수)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 찰

학교교육현장에서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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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항 목 구 분 M±SD t or F p

학교급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학교c

27.51±3.82
26.92±4.04
26.41±3.61

3.04 .049
a＞c1)

학교 특성 학교설립유형 국 ․ 공립
사립

26.94±3.88
27.71±3.51

3.16 .076

학급수 18학급 미만
18~36학급 미만
36학급 이상

27.75±3.41
27.11±3.69
26.90±4.12

0.84 .431

보건교사 특성 연령 40세 미만
40~49세
50세 이상

26.95±3.48
26.80±3.98
27.48±3.89

1.49 .227

학력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26.92±3.75
27.81±4.04

4.23 .040

교직경력 10년 미만a

10~25년 미만b

25년 이상c

26.60±3.69
27.00±3.66
27.80±4.08

3.66 .027
a＞c1)

간호사 경력 3년 미만
3년 이상

26.67±3.69
27.51±3.92

5.51 .019

고용상태 정규직
기간제

27.09±3.81
27.27±4.06

0.09 .768

주당 보건수업시수 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14시간

27.05±3.78
27.39±3.38
26.98±4.24

0.45 .637

1)Bonferroni test.

<표 4>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

항목 분류 Mean square F p

학교급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  86.51 6.14 .002

학교 특성 학교설립유형 (국 ․ 공립/사립)
학급수

118.88
  8.10

8.44
0.58

.004

.563

보건교사 특성 연령
학력
교직경력
간호사 경력
고용상태
주당 보건수업 시수

 14.90
 44.75
 15.44
 44.24
 17.39
  9.17

1.06
3.18
1.10
3.14
1.24
0.65

.348

.075

.335

.077

.267

.522

사의 교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

로 알려졌기에,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건강행위 

습득을 위한 보건수업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

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

에 비해서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Wolters 와 Daugherty (2007)가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는 것으로 그들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이 

중 ․ 고등학교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이유로 학교조직 분위

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학생과 교사에게 좀더 

허용적인 학교분위기를 형성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동기

부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Wolters & Daugh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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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

은 이유는 초등학교는 중 ․ 고등학교에 비해서 입시와 관련된 

부담감이 적어서 교과목 편성이나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보

건교과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조직의 분위기가 좀 더 허용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 ․ 고등학교에서 비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연간 17차시 이

상의 정기적인 보건수업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이 축적된 것이 부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학교 특성 요인중에서 학

교설립유형에 따른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분석결과 사립학

교에 재직하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공립학교 보건교사

의 교사효능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

사의 교사효능감과 학교설립유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립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은 이유

는 높은 상급학교 진학률 혹은 순환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

한 심리적 안정감때문이라고 하였다(이수진 등, 2010; 이혜

미, 2007).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교과목이 상급학교 진학과는 

무관한 과목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보건교

사의 교사효능감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립

학교와 사립학교간의 근무환경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 ․ 공립보육시설이 민간기관의 보육시설보다 보

육교사에 대한 학습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어져 국 ․ 공립시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민간기관의 보육교사보다 높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강정은과 송다영, 2010). 최근 교사

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효능감이 교사 개인

이 지닌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기보다는 교사를 둘러싼 외부환

경 혹은 학교가 가진 신념체계 혹은 개별 학교의 상황과 조직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주동범, 2009; 정우영, 

2005; 홍혜정과 안선희, 2004). 따라서 보건교사의 경우 국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조직풍토의 차이에서 비롯된 특성이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에 대

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직경력과 교사효능감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교사의 교직경력은 교사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영심과 황순영, 

2005; 김근곤 등, 2011; 이수진 등, 2010; 이재숙과 이형실, 

2009; Ross et al., 1996; Wolters & Daugherty, 2007). 즉,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신

념과 동기, 능력이 더불어 높아지고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교직

경력이 높은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

였다(Wolters & Daugherty, 2007). 하지만 본 연구결과 보

건교사의 교직경력이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선행연구 중에서 자폐아동을 교육하는 교사

의 교직경험과 교사효능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Ruble et al., 2011), Gibson과 Dembo (1984)는 

교직경력이 10년이 될 때까지는 교직경력에 따라 교사효능감

이 상승하지만, 10년 이후부터는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교사

효능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의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통해서 오랜 교직경력 자체가 

성공적인 교수경험, 최상의 교육방법 습득 및 교수활동의 유

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서

울 지역 보건교사의 교직경력이 교사효능감과 관련이 있지 않

는 것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시

행이전에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보건교사

들은 비정기적인 형태로 보건수업을 실시하였고, 학교보건교

육 이외에 보건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리 및 건강검사, 감염병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등의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교직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높은 교직경력이 보건수업을 수행한 

경력이 많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직경력과 교

사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이 일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

을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보건교사의 개인적 특성요인보다 학교급 혹은 학교설립

유형과 같은 학교조직요인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 관련요인

을 파악한 강정은과 송다영(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서 보육교사의 개별 특성요인보다는 학교의 조직풍토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으로 

교사 개인의 특성이 아닌 교사가 처한 사회환경적 맥락인 학

교조직 풍토 혹은 교사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교사효능감과 같은 요

인이 교사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정주, 2010). 집단적 교사효능감은 비슷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가진 교육환경아래 일하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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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성취를 위해서 학교 내 교사들이 어떻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어떻게 교사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박정주, 2010; Goddard, 

2004).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 집단적 교사효능감과 학교

조직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보건교사의 직무 관련요인, 예를 들

면 보건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수학습 지원, 

학생의 특징, 보건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동료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어떤 학교문화 혹은 학교조

직요인이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1268개(특

수학교 제외)의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모집단으로 하

고, 704개교의 보건교사를 층화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대표

성을 지닌 표본을 추출하여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서울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전국 보건

교사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

서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보건교사는 일반교사

와 달리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효능감 측정도구

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았기에 

보건교사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기 쉬운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다양하고 특수한 역할에 적합한 

보건교사를 위한 교사효능감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

로 학교 특성과 교사 특성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

하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총 704개의 학교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74개교

(초등학교 236개교, 중학교 140개교, 고등학교 98개교)의 자

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 ․ 중 ․ 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가장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교 특성요인으로 국 ․
공 ․ 사립학교의 학교 설립유형의 차이가 보건교사의 교사효

능감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수준의 

변수인 ‘보건교사의 연령, 학력, 교직경력, 간호사경력, 고용

상태, 주당 보건수업 시수’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유의

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교사의 교사

효능감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학교 특성’이나 ‘교사 특

성’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학교조직문화’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한 지속적인 후속연

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급(초 ․ 중 ․ 고등학교)과 학교

설립유형(국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학교조직문화 특성

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건교사의 교

사효능감은 보건교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령

기 아동과 청소년의 평생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행

위 습득이 아주 중요하며, 이러한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건

강행위 습득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

다. 또한 교사효능감은 교육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감을 

완화시켜준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가 있으므로(Egyed & 

Short, 2006; Schwarzer & Hallum, 2008; Skaalvik & 

Skaalvik, 2007),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유지 ․ 증진뿐만 아니

라 보건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감 완화를 위해서 보건

교사를 위한 교사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은 반드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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